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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의 예술과 같은 음악이 흐르는  

공간을 연출하다 

글 | 김남

존심이자 스피커가 수공예 악기처럼 대우 받길 원했던 그는 소누

스 파베르를 통해 과르네리 오마주, 아마티 오마주, 스트라디바

리 오마주 등 오디오파일을 놀라게 한 역작을 다수 만들어 왔으

며, 그 외에 그가 소누스 파베르에서 발표한 제품은 얼른 꼽아도 

미니마, 일렉타 아마토르, 익스트리마, 크레모나 등 끝이 없다. 

한국 내에서도 그의 팬은 몹시 많으며, 그가 만든 스피커들은 집

안에 거치만 해 두어도, 바라보고만 있어도 음악이 흘러나온다는 

평을 받았다. 

처음에 그는 소누스 파베르의 창립자이자 디자이너로 일을 시

작했지만, 파인 사운드 그룹에 매각한 후 자신의 이름을 딴 프랑

코 셀브린을 설립했으며, 아코르도와 크테마라는 두 종의 스피커

를 발표했다. 시청기는 사후 제자들이 그가 남긴 디자인을 가지

고 완성한 글자 그대로 그의 추모작이다. 이 기념할 만한 제품은 

컬렉션으로서도 가치가 높은 것이다.

8Ω에 83dB로 사용하기는 다소 까다롭지만 20W 이상만 되면 

울리는 범용성의 제품이며, 우수한 텍스타일 돔 트위터를 사용 

고역이 무려 36kHz까지 뻗는다. 시원하고 아름답고 그야말로 상

쾌하기 짝이 없다. 저역도 수치상으로는 다소 낮지만 피아노 저

역 웅진도 충분히 뻗는 등 부족함이 없는 편. 안아 보고 싶다는 

스피커가 또 있을까 싶은 제품이며, 보는 순간 미소와 음악이 저

절로 떠오르게 하는 매력이 넘치는 제품이기도 하다.

함께 매칭한 기기는 플리니우스의 프리·파워 앰프와 CD 플레이

어로, 뉴질랜드라는 국가 이미지와 이렇게 잘 들어맞는 제품도 없

을 것이다. 한 번만이라도 제품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질서정연

한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을 터이다. 오로지 제품의 퀄러

티와 내구성으로 승부한 지 30년이 넘고, 최근에는 디지털 관련 제






